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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주요 또 옹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H바보재(히 잉:잉. 이 말 

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며 끝이며 한마디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1년 연말을 

향해가는 중요한 시점인 n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n월 
18일， 금요찬양집회 시 옹 성도가 악기를 7씨고 찬양하는 추수감사 찬양축 

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리해야 할 것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 등 
등 많은 것들로 분주한 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 
작하고 십자가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시에 

있을 2011년 마지막 성찬식은 은총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 
념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11 

월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답이십니다! 

글요찬양칩효I :i]，루효}석 변명 
π|난 1 1 월 4일(곰)부터실시 

금요찬양집회 시 교구별 좌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은혜로 
풍성한 금요찬양집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위한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습이 진행 중이니 성도님들 
은 금요찬양집회 때 악기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는 위입목사님의 지도로 악기별 연습이 진행 중이니 옹 성도님들의 적 

극적인참여를바랍니다. 

*좌석 변경 안내 본지 7면 

메시아의 푹을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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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잡으러 온무 

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다. 날마다녀최와합께 
,.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앉아 까르쳤으되! 11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 

를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막 14:49). 통일한 상황을 두고 각 
복음서는 서로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와 

함께”가 빠져 있고(마 26:55) 마가복음은 두 개의 절에 걸쳐 설명한 
내용을 한 구절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누기는 이 사건을 조금 더 다르 

게 묘사하였다. 우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잡으러 옹 사람들을 “무 

리”라고 기술한 반면， 누가는 무리가 ‘패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틀과장로들”이라는사실을밝혔다{녹 22:52). 또한 ‘내가날마다너희 

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녹 22:53)는 말씀처럼 더욱 

구체적으로밝혔다.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라는 말씀에 대해 사 

도 요한은 얘1 전혀 다른 상황11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다. 마개 

마태， 누가는 예수님이 켓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기록하였는 
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종교지도자들에게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 18:20~21). 또한 예수님이 

대략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방문하지 않았기 때 

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사실은큰문제가되지 않는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상황11 대한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에 앉아 가르쳤으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각 복음서 에 따라 약간 다 
르거나， 요한복음처럼 전혀 다른 상햄l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기까 
지 하였다.3년간의 공생애 중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방문했는가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라는 표현에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각 

각의 상빽서 각 복음서의 기^r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받 
으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님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특히 종교지도자들도 날마다 복음 
을 들었음에도 이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오직 천국 복음만을 선포하셨다. 이때 많은 무리 
가 예수님을 따랐다(마 5 :1~2. 13:2 ; 녹 21:37~38).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기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 

굴로 만드는 무리를 쫓아낸 후，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을 가르치셨지 
만， 이들은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대막 11:11,15,17,27). 
이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막 
14:1~2).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율법， 전통과 유전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었지만， 매번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녹 19:47~48， 20:1).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의문만 
을품었다(막 12 : 35). 지금우리의 모습이 이와같지 않은가?모든교 

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점점 가끼어 오고 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벤. 

* DH주 월요새벽기도회“H벽 4잉j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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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TTITUDE 

, (5)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6)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 

(lO)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l1)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Go.d the Father. (Phil.ψ']Jians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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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and is usually displayed by how we act. The way 

we deal with other people really depends upon their actions. We tend 

to judge others based upon their verbal and physical expressions 

Although we can ’t read people ’s minds completely, we are actually 

pretty good at figuring out what they’ re thinking or feeling based 

upon their conduct. Of course, this‘ Isn ’ t always the case. Take for 

example people who say one thing but do another. The Bible tells us 

that such double-minded people are "unstable" in all their ways (Jam. 

1 :8). Today’s Bible verses teach us that we should have the same 

kind of humble attitude as Jesus. What is Jesus ' way of thinking? 

Jesus ' mind-set is always centered on God’s point of view, which 

makes His humility pure and righteous. 

Jesus calls to the world, “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1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1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 (Mt. 11 :28-29) . You need to answer this call! Only 

Jesus has the ve이 things your soul needs. We are all born sinfully 

selfish , and until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Savior by faith we 

cannot begin to imitate His manners. Jesus knows what your needs 

are and He alone is graciously able to provide them . Paul describes 

how Christians should imitate Christ in Romans 15:1- 3, “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Each of us should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þuild 

him up. For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but, as it is written: 

'The insults of those who insult you have fallen on me.'" Without 

Jesus, our way of thinking is sinfully self-centered, not Gcid-centered. 

Our conduct can only be controlled by the Word of God , which 

commands us,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everything in the world-the cravings of sinf비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ι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 Jn . 2: 15-1 기. Why 

not love the world? Why not love the things in the world? Loving the 

world and the things in it is the opposite of doing the will of God . The 

Bible simply teaches us to love God, not earthly things. 

Letting Jesus control your heart changes your position. 2 

Corinthians 5: 15- 17 say, " 

1 기 You can look at earthly people and not be scared, but rather want 

to help save them . Paul instructed the Philippian church to have 

hearts like Jesus . The most valuable thing to the world is earthly 

treasures , but as a Christian you know the most valuable thing is 

Jesus Christ. Romans 7:24- 25 say, “ What a wretched man 1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1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 

Jesus changes your very nature and sets you free. This is real! Jesus 

truly changes your life, “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 (Rom. 8:2) . If 

you t미 and live by your own means, you ’ 11 find trouble. This situation 

is so sad and frustrating , and many people end up committing 

suicide, hurting others, or living in constant depression. If you live in 

Christ, you’ 11 find freedom ånd peace. Oh, give thanks to the Lord and 

praise Him forever and eve r. 
Obeying Jesus ~ith faith changes ýour way of behaving. Jesus and 

the Father are one. When you listen to the Father, you listen to Jesus. 

Jesus became incarnate when He left heaven for this earth, “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이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Phi l. 2:6-8) . Jesus took God’s way to 

save the people of this earth. How lovely is that? He becáme the 

sacrifice needed for our salvation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life"(Jn . 3:16). Jesus shows us God's way. He 

even revealed the way to heaven, “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마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마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미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Phi l. 2:9 - 11). If you follow 

Jesus, then He will lead you to the kingdom of God. Hallelujah! 

Whoever is born again in Christ will overcome this earth , " for 

eve이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 Who is it that overcomes the 

world? Only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1 Jn. 

5:4- 5) . If you believ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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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마음은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벼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렵보서 .2:5- 11) 갱생판육사 

여 러분의 口}음은 뾰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사고뱀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또 그 사고방식은 통상 우리의 행동 

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그 사람 

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기초하여 남들을 판단 

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읽지는 못할지 

라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기초하여 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아주 잘 파악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 

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정함이 없는자라고말씀합니다(약1:8) . 오늘의 성경 말씀은우리 

에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예 

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겸손을 순수하고 의롭게 

만드는것이었습니다. 

부르심에응답하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옹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마 11:28~29). 여러분 

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흔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뿐인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품행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펼요를 알고 계시며， 오직 주 

님만이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1~3에서 그 

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0바 하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같으니라 예수님 없이는우리 

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좌뿐인 자기 중심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행위는 오직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어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옹 것 

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 

님의 돗을 행히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5~17). 왜 세상을 사랑하 

면 안 될까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세상과 세상의 것 

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뭇을 행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나의마음을드리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신분이 변합 

니다. 고린도후서 5:15~17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 

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 

라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 

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 

의 사고방식은 끝나고 주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딩후1:7). 그때에 여러분은세상사람들을보고도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돕고 싶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땅의 

보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알 

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24~25은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은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 

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그럼에도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아등 

비등 댄다면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러운 상황이기 

에 많은 이들이 결국 자살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계속 짓눌린 삶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자유 

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오，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믿음으로순종하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행동방식이 바핍니다. 예수님과 하 

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성육신하 

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에 죽으심이라?' (빌 2 : 6~8).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 

요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쟁자를 주 

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 예수님은 하나님의 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하늘 -

가는 길까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 

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벌 

2:9~1l)， 여러분이 예수님을 띠를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자마다세상을 이길 것 

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 

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 :4~5) ，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 

의 아들로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히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깨 일， 가정 그리고 기본적 

인 생존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평안， 평화 그리고 참된 승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 

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최후 승리를 얻어 반드시 하나님위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젊으 

로 예수를 쫓아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벤. “ 



즉 · 석 · 인 · 터 · 뷰 (정치기훈·변이 끝나자마자 만났습니다) 

1. 누구랑 오셨냐요? 

2. 오늘 기억에 남는 말씀은? 
J. 나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적용안다연 ? 

’ 21교구박정진 집사 
1. 신성 어머니와아기(영아부)와암께 왔다 . 

2. 교회에 와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 사람들을 의석하고 때로 
는 주변 완정이나 교외의 잘못된 섭을 보려고 쨌었다. 운수하게 복음만을 잦 
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J. 결온 전에는 말씀에 집웅알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나 지금은 금요산앙집외나 
성지기훈련 때 아이를 데리고 들어야 해서 잘 못 듣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분 

주안 가운데 듣는 것도 은혜이고 ， 이곳에암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복음은 내 상왕이나 내 완정에 상관없이 늘 나에게 임이 되고， 내가 가장 웅요 

‘ 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알 것이다 . 

’ 15교구 김은자집사 
1. 딸(이소정 성도)과 손녁(이사랑)와 암께 

왔다. 

2. ( 김 )복음을 가려들으라는 말씀이 내가 종 t 
아하는 말씀맏을 보려던 냐를 돌이키게 하 

여 종았다 (이)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음의 말씀을 추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추님을 뎌 많이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들려 종았다 . 

J. (김)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무엇보다 삶 가운데 말씀을 갈 
gf하며 자주 틀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내가 되어야 하겠 

다 . (이)아기를 낫고 기르느라 교외에 오래마에 어머니의 권유로 나오게 되 2U- '-------,--, .. -L.L." ""L. II 

었다. 간만에 고앙에 온 듯안 펀안안 기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말씀들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있던 것들이 생각나게 쨌다. 이렇듯 내가 

춘님께 다가갈 때 추님은 나에게 oH당을 추신다는 것을 느꼈기에 앞으로도 더 

욱 추님께만 의지하여 냐아가야 아겠다 . 

’ lq교구 정경오 성도외 초대로 타 교외에서 온 안태욱 권사， 김정아 성도 
1. 며느리와암께 왔다 

2. (안)허|아림으로 에아림을 받는다 . 외개해야 안다 . 세상의 가지판이 아니다. 

이 말씀들은 마지 나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하여 마음에 새겨졌다 . 

( 김 )처음 들어갈 때 보이는 “외개아라 선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교외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맏 아직도 죄가 많은 냐는 당 

장에 획개를 아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쨌다 . 또 예배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혀야 하지 남떤에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목사 

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듯해 

서 마음속이 틀동난 것 같 

아상띠쨌다 . 

J. (안)속에서 누군가를 
판단말 때 ， 아니 판단안다 

는 자체가 잘못이지만 내 

가보는 것과튿는 것만으 

로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 

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불어 그련 허|아림보다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L 

z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연 소용없다는 결 다시 안 번 느꼈기 때문에 

작게는 가정에서 ， 크게는 길가다 부딪치는 영온까지도 사랑과 용서를 해야겠 

다고 생각쨌다 ( 김 )앙상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교회를 가기 
선이나 다녁와서나 변와가 없었는데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고 ， 이제는 남 탓 

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쨌다 . 설교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닌 냐에케 적용 

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도 많이 아는데 이것도 고치 

고 ， 나 역시 남떤과 대확맘 때 서로가 맹과리나 시끄려운 소리가 되지 않도록 

냐부터 바뀔 것이다 . 

야! 진짜쿄포|네 

우리는 청지기훈련을 은혜 받을 때로 알고， 위하여 많은 영적 준비 

를 하도록 권면을 받는다. 이번 정지기훈련에도 우리 교구 장로님과 목 

사님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받을 그릇 준비의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그 

런데 나는 그 중 절반도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속으로 ‘0에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뇌일 뿐이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늘 

주님뿐이지요? 다른 분들 손 목 잡으시고 사뿐히 오세요’ 라는 문자메 

시지를 교구로부터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이라도 꼭 순종해야지 하는 마 

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내 생각으로 올 듯 

이 여겨지는 이들을 찾아 권면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친구 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그들은 모두 교인이었다. 한 사람은 강남의 

초대형 교회의 장로 부인 권사이고， 또 한 사람은 강남의 유명 교회의 

권사이며， 서울의 한 대학 설립자 가족이라 전직 대학 재단 이사장이었 

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멀지 않은 교회의 교인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내 친구들은 모두 “야! 진짜 교회네 “정통이네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야. 어쩌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진리만 말씀하신 

다”라고 은혜를 표현하였다. “충현교회는 말씀 수준도 높고， 교인 수준 

도 높은 것 같아. 정말로 안정되어 있어 보여.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다 “나는 언뜻 뒷자리를 보니 대학생 같은 젊은 남성이 꼼꼼히 

말씀을 받아 적으며 듣고 있더라. 그래서 하도 귀해 보여서 얼굴 좀 보 

려고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단다. “찬양 수준이 너무 높아. 나는 우리 

교회 오랜 찬g때원인데 이 책자에 나온 찬양은 아는 게 별로 없더라 

초대형 교회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을 보면서 예수님보다는 홍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 주 전략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 맞아.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돼 음대를 나 

온 친구는 “많은 교회가 떠들썩한 복음성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여기는 찬gt이 너무 성스럽네. 이게 다 훈련이고， 그래서 지도자가 중 

요한 거oþ'’라고 말했다. 

나는 이들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들 

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했다. 위임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 

람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들으라”고 하신 말 

씀에 내 마음이 찔리면서도， 나는 주제넘게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 

님 아버지 !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충현을 넘어 온 교회 

로 퍼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 저도 한 때는 말씀이 꿀 같이 달았던 때가 있었습니 

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죠L들어 가는 이 영 

흔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주님에 대한 첫사료멸 회복시켜 주 

시옵소서 

이율의(권사 1교구) 



초|믿충에괴수믿저를 

우선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 
니다. 최근 몇 년간 정지기훈련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꼭 참 

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부랴부랴 회사를 끝마치고 예배 중죠띔 참석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번 청지기는 휴가를 써서라도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정지기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니 저에게 절실히 말씀이 

필요하였기에 청지기훈련을 사모하며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어l서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는 저를 청지기훈련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게 12}들 

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아직도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세쇼때l 분주해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인데.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을 

감사하며 죄인인 저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 

자가 옆의 강도는 저입니다 고백하며 남을 판단하고 ‘누가 이 말씀을 목 들어야 

할 텐데’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 
아갔습니다.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길을 생각하며 갯세마네 동산에서 저를 위하여 기 

도하시는 예수님， 갈보리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정말 충만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냄을 감사 드리며 주의 복음을 듣고 감추어져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이농엔인 저에게 나타내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김정민(정년 1부) 

청πlïl흔련윤괄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가던 청지기훈련은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고 오게 해 

준다. 특히 이번 정지기훈련 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게 된 것 같았다. 먼저 

짧은 예배 후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그리스도인이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하나의 일상처럼 교회를 다녔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말씀으로 나는 새로운 것을 느꼈다. 앞으로 나는 진실된 그리스도 

인이 될 것이다. 내가 들은 말씀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알게 해 주고 싶다. 말씀 중간 중죠빼 ‘충현찬양독집’ 에 있는 

찬양들을 부르는 시간도 매우 좋았다.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는 

듯 효멸 느꼈다. 다음 청지기훈련 때는 더욱 말씀을 새져듣고 더 은혜 받는 시간 

이 되었으면 좋겠다. 

l 김여1 림 (중등부) 

말씀을 듣고 쪼|깨하는 자만이 

점점 더 내 안에 채워져 가는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 
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도 없고. ‘십자가 

의 사랑’ 어느 날 소리 없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음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두 마음 속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 

셨고， 또 다시 내 마음을 혹L증할 수 있는 시간이 청지기훈련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정지기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 

게 하셨고，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는 말씀 앞에 자 

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셨고， 이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 

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었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외에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복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 

는 은혜 .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맨l 그리스도의 사료띨 믿게 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갚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께 

서 더 부어 이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 

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권미숙(권시. 6교구) 

말씀과 윤혜와 '1룹으l 태 축쩌l 

“어두운 내 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시작된 제3차 청지 
기훈련은 정말 말씀과 은혜와 기쁨의 대 축제였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라’ (막 4:24)는 말씀 속에서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 

일까? 기도하고 소망했던， 정말로 생명의 메시지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 

으면 할 묘L큼의 뀌하고 강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 

키시기를 원하신다 구gt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메 

시아를 ιt속하셨고， 복음서를 통하여 그 이루신 것을 보 

여주셨고，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gt속하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사역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정길(성도， 22교구) 

그래서 주넘의 층믿 도l겠습니다 

청지기훈련에서 선포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저의 마음 

-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괜찮은 들을 만한 소 

리들을 즐겨했던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게 현혹 

되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은 복음과 진리에서 떠난 

것들이었고， 세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 성경 말씀을 가장한 소리들이었던 것입 

니다. 

구약의 언ι때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 

셨다는 E딴한 그 사실에 진실로 눈물 흘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E쐐 

없는 저는 다시 한 번 확신에 차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 ‘너는 진정한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만 해 !’ 라고 마듣륨11 새기게 되었습 

니다. 그렇지만 확신에 쳤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말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죄인이 

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랄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 

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깐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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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려움은 사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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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왜 불교 나 

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면서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쫓아내었다. 처음에는 좀 당 

황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믿 

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담대 

히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다. 주님 

은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다. 두 

려움은 사리졌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찾으시 

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 

려움 가운데서도 준비해 두신 한 영흔 한 영흔을 

만나게 하셨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날 따라 주보에 써 있는 고등부 

단기선교 일정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 

이 들었고 나는 늦었지만 합류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감사하게도 허락되 

었다. 행복했다. 과거 단기선교를 갈 때마다 개인적으로 풍성했던 하나님 

과의 깊은 교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했던 하나 

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줄줄0] 이 

어졌다.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것과 동시에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했다. 덕 

분에 준1:l] 기도는 부족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하루하루 일처리 하 

〉톨 느라 정신이 없었다.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학생들에게 자꾸 떠넘 

〉톨 기기시작한것이. 

ε， 우리 팀은 중학교 때부터 단기선교를 다녀오7] 시작한 。에가 2명， 이번 
v 이 2회째인 학생이 1명， 그리고 처음인 학생이 1명으로구정되었다. 내 기도 흘. 

::.e 는 부촉했지만 경험이 있는 이어들이라 나는 내심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 이 기대김이 문제였다. 아이들의 모습은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다. 아이들 
이경옥(권사， 20교구) 

，.~ 의선교를준비하는자세는실망을넘어분노까지일었다.경험이많다보니 

이번 주에 졸블에'1는 섣교팀 (l 개 팀) 

기 간 

11월 8일(화) -11월 16일(수)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l개 팀) 

기 간 

11 월 2일(수) -11월 9일(수) 

확슬ξl 
혹‘깜ξl 

날척， 

뚫밸싸 

11를각 1램 

팀장 

임채봉 

팀장 

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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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실시히는 심시는 훤히 꿰차고 있었다. 심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 

고 어떻게 대답하면 통과가 되는지 영악하리만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 

작중요한개인영성이나팀의하나된마음 팀장님께순종하는부분에대해 

서는전혀 관심이 없었다. 상태가이렇다보니 나는준비되지 못한내 모습은 

보지 않고 이어들을 핑계 대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리 팀이 탈락되 

게 해 달라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드렸다.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 성징써l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뭇은 어디에 있는 것인 

• 지. 내 간절한기도외는달리 우리 팀은탈락되지 않았고， 스케줄이 꼬여 출발 

히는 날까지 일을 해야 했혐l도 불구하고 나는 일정에 맞추어 선교지로 떠나 

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행 그동안 녀부 타성에 젖은 신앙， 나 풍심의 무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메말랴 있던 차에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 

되어 단기선교사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용암으로 응답하였 

다 . 처음 맡은 팀장 직분은 무겁게 느껴겼으나 추님의 도 
우심으로 팀원틀이 구성되어 그틀의 기도와 격려에 임입 

어 ， 담을 십자가 정병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나를 영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 선교는 말이냐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님이 암께 하시니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 

가연 되는 것이다 . 어려운 여건과 완경 , 살벌안 연지 상왕 
을 돌아보니 복음의 능력， 추님의 돌보심이 앙상 우리와 
암께 계섰다 r배종흑 OJ.쇄AfJ 

항 공산국가라 포교활동。| 금J. I 된 냐랴이고 이미 우리 교외 
선교팀이 추방 당안 곳이기도 하다 옥자는 그명게 복음을 
맘껏 선하지도 못하는 곳에 굳이 갚 띨요가 있느냐는 반응 
을 보이기도 했지만 ， 복음은 어느 곳 누구에게냐 차별 없 
이 다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추님의 뜻이라는 말로 위로하 

언서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사역은 시작되었다 

섯날 정탐 검 사역을 하는데 전어 문제를 느낄 수 없었고， 
이후 계속된 사역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진하며 산 
양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농존인데도 의외로 휴대폰을 

소지안 사람들도 많았으나 복음을 선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안 번도 느껴보지 못쨌다. (뺑납뀐사l 

행 선교하기가 어협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나{십 두려움。| 있 
었다 도작해 보니 사람들은 아추 온순하고 작해 보였다. 

거기에도 예비된 영온이 있었다. 성령님의 도우십으로 맨 
먼저 운전기사를 영접시회서 온 팀원들이 감사하며 기뻐 
했다 어느 시끌 마을에 가니 교외도 있다고 했다 아픈 

완자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산양도 해 추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알 수가 있었고， 자 

김정민(교사， 고등부) 

기들은 불교랴고 ‘붓다 붓다’ 하연서도 잘 듣고 영섭 기도 
까지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 (:}숙xμ T!AfJ 

했공산 치l재와 불교 세력。| 강안 나랴에 선교사로 세워추셔 
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이 

정말 감사했다. 성소년들이 불교 악교에 입악하는 것이 가 
장 큰 꿈이랴니 정말 안타까웠다 또안 과거에 쓰던 교외 

건물이 연재 경잘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시 그곳에 교외 
가 외복되고 우리가 전안 복음이 씨앗이 되어 싹 트고 잎 

띠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길 바랄 뿐이다 . (언급운 뀐샤l 

했선교를 준비하변서 내가 선교를 위아여 샘1꺼| 매달리고 
기도하였는지 , 불쌍안 영온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는지 
생각애 보았다. 다시급 마음을 추스리며 복음을 잘 선하고 

돌아오게 해 달라고 추님께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출밥 전 

팀장님께서 연지 상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려움이 있었 
지만 내가 그곳에 가야 알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며 섣 

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순용과 주님의 인도하심 
에 따라 기도로 나아갔다. (:}영아 잡샤) 

웰 ‘무엇을 추저하느냐라는 추님의 마음을 느끼며 준비케 하 
섰다 . 처음은 그랬다. 그 나라는 사외주의 공산국가이며 

불교가 qO% 이상인 나라로， 앙서 2개 팀이 추방 당안 경 

염이 있고 포교왈동이 자유롭지 못안 나라여서 어떻게 사 
역을 아길 원하시는지， 기도로 추님께 먼저 아뢰며 주님께 
기도안 모든 것들이 성쥐되도록 지혜를 모았다. 섯날은 정 
탑을 쨌다; 팀 원 모두가 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산양하고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도록 간절이 사모하며 나아갔다 . 
어느 누구 불명아지 않고 웃으며 기뻐하며 산양아며 이동 
알 수 있었다. (장안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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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16 
교구 

4 
교구 

틀인데요 ， 오차리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 추죽이 되어 열심이 지도를 받고 있는 악 

기이기도밥니다. 

Q. 추수감사 산양축제에 대해서 간단하케 소개해 

추세요 . 

펼펼 훤밸 

D 
몬당 2.3륭 좌석배치 

D 

Q. 산양축제 때 악기를 연추하시는 분들은 연습 
을 따로 얀다고 들었는데 ， 연습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나요? 

A . 아카데미를 통해 지도를 받고 있으며 , 금요산 
앙집외가 끝난 우 안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이 지도해 추시고 ， 많 

은 분들이 연습에 삼여아고 계십니다 . 

A. 추수갑사설을 맞아 전교인， 즉 유아부부터 본 

예배 잔양대 ， 오케스트라 그리고 온 성도가 

악기와 목소리로 추님께 산양을 드리는 날입 
니다. 유아부， 유치부 ， 초등부 ， 에바다부 및 

각 잔양대가 산양하는 시간과 온 외풍이 암께 

산양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Q . 산양축제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올까 

요? 
8 
교구 

7 
교구 

23 
교구 

11 
교구 

12 
교구 

18 
교구 

19 
교구 

3 
교구 

5 
교구 

21 
교구 

15 
교구 

m 
교구 

A. 하냐의 앵사가 아닌 , 모투 맘께 모든 악기로 

산양알 수 있다는 것에 중접을 두었으연 종겠 
습니다 . 잔양축제는 어느 악기들에만 안정되 

는 것 이 아닙 니 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대상입니다 .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에 서는 악기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는 모든 

약기로 잠여가 가능밥니다. 리쿄더나 트라이 

앵글도 종습니다 모든 악기를 가지고 나아와 

암께 추님을 산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 
니다 . 

Q 온 외중이 다 밥께 찬양하는 곡에는 어떤 곡 

들이 있냐요? 

A 선교인이 암께 산양아는 곽은 종 b곡으로 <
하늘의 잔송) ， (생영의 양식 ), (오! 추여 ， 

자비를 베푸소서 ), ( 기도)， (하낚님의 신 

리 등대 ) ， (거룩안성〉입니다 . 이중 〈하 

늘의 산송〉은 오떼랴에 나온 간추곡을 누가 

복음 2장에 기조해 가사를 붙여 떤곡쨌는데 ， 

선율이 성말 아름답습니다 

Q. 이번 잔양축제는 1인 1악기로 진뱅된다고 하 

는데 악'1 웅 독특안 악기가 있다면 ? 

A. 우리 교회에서 특색이 있는 악기를 들자연 앤 
드벨 ， 반도련， 요카리냐를 들 수 있습니다 . 

이려안 악기들은 외부에서는 보기 임든 악'1 

새가족을환영합니다l 
r ‘ 

사량을 

2917 김현우 앙육반 

2918 조미리 앙육반 

2919 송은영 양육반 

2920 전영심 양육반 

2921 조연경 청년 1 부 

2922 송광숙 앙육반 11 송광주 

2923 임우송 에바다부 25 번장대 

2924 여수빈 앙육반 2 우병희 

2925 김은주 앙육반 13 이경순 

2926 김현아 앙육반 19 이민복 

2927 이태영 양육반 23 

2928 권태경 청년 1 부 18 조연숙 

2929 정제민 앙육반 16 장 작 

2930 이지연 앙육반 19 권태선 

16 이수자A 

이인수 

이인순 

이인순 

장길남 

이승연 

19 김효분 

신동옥 

신동옥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903 정효현 앙육반 23 이기순 

2904 이성절 앙육반 1 길봉재 

2905 우진선 초등1 부 17 

2906 김보우 초등1부 13 

2907 김본아 초등1 부 13 

2908 이금심 앙육반 

2909 안현지 앙육반 

2910 황재길 

2911 조경희 

2912 이광미 

291 3 이명숙 

2914 윤해순 

2915 황의석 

2916 전소윤 

\ 11 

충햄회의 한7똑이 될li1I를원하시는분은 본당 ~호 
A’:JE족등록날로 오시끼 바혐니다. 

번효 

21 조복순 

22 김영희 

14 전승기 

최영희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6 

3 

성명 번효 

3 

생명 

냐누며 

예수님 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 

는 게 전도인데， 아식 실선을 많이 못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위 분들께 tl앙 

생왈을 하는지 ，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 

보고 믿지 않는다고 아시는 분께는 “예 

수닝 믿으언 선국갈 수 있어요 . 우리 서 

로 주님 얀에서 사랑 냐누며 암께 예수 

님 믿어어.요￡요 

잘 받아들이는 떤이에요 앞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냐든지 예수님을 선하고 싱습니다. 복음을 선하며 복음을 고백하연서 

삼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깅차얘( 11도 ， 장연2부l 

추님의 

9 

21 반
 
반
 
반
 
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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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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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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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2부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용하여서 주님께 궈히 쓰임 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장년 2부를 더욱더 십자가로만 붙잡아 주셔서 추님의 몽 된 종연교외와 

추님의 나라가 짝장되기를 기도앙니다 . 111외 (T!!Af ， 장연2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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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석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 

스도의 횡요 3:5)이 되게 하소서. 

탤뭘 
또이르시되 녀의가무엇을 듣는가스스로삼가라 

녀회의 헤아라는그 혀IOt림으로 

녀의가헤아렴을받을것이며 뎌받으리니 

기도의 창 충현 샤랑부 교씨모접 
f그값도의 0띔으로 ~/()H'Z!을 싱7교^Io，는교A털모집훌꾀다 

장소 ‘복지관지하1층 일 시 : 매주일 10:3(Jv12:30 
문 의 : 신준성 집Àf 010-0용'4--{)556 

권씨피 오카리니 강당 

일 시 엽(주말~1옐(쉬'， 0뮤일(15:00) 수요앨16:0이 

장소 : 길빨리휠주웰 나시릿훨수요엘 

결혼 

강지훈 군(양순옥 권사의 아들， 11교구)과 

한연선 양(한규택 집사 · 김윤자 집사의 

딸， 1 8교구) / 12일(토) 13:00 , 충현교회 

갈릴리홀 

2 박상욱 군(박용욱 씨 -정금자 씨의 아들) 

과 이현아 앙(이두희 성도 · 방금자 성도 

의 딸， 14교구) / 12일(토) 17:00 , 노블레 

스웨딩컨벤션 1충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홍릭 교외추번 전도 

일 시 여뿔희 1옐(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장소 여전도회 각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 
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남핸회 1앓딴)1400 

남뾰회 때7호 
용헌교외혹닥직원모질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씨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거l 째고， 예수 펴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션교언어 혼련 

일시 :매주일 15:00 

징 소 : 제1교육관 504회미요때 댔호l네앨 500.호(킴보디Of) 510.회리오쇠 

1.모집부문 경비직 
(민 60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 

2쩌|줄서류 X많U텍셔주만똥등본 
S회장추천세타교맨 

3，서류제출저 ζ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I' 552낸!200(뼈02)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 (1 . 1 . ])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잉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 

교λ까되게하소서. 

새벽 기도회 (11 /7-11 /13) 

7 (월) 8 (화) 9 (수) IO (목) 11 (금) 12 (토) 13 (짧) 

설교^f!71돼 김생관/웬융철 박À]훈/김대웅 강창웬/생인욱 박은효/김배규 나7] 태/김 욱 하캠/강옥련 최상민/정원임 
서~ jj!보」 τ디 머1 ^IOf의죽음 요 5:30-47 요 6:1 ‘ 15 요 6:16낀 요 6:22 -40 요 6:41-51 요 6:52-59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힘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쟁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 :2)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RJ호 l 

. !IL연양 
f 

에”윈 l 

톨뜨원~흩꽤 • 

• 1 흩효대a잉잉 

t얀e역 • 
} 

여|배 담당 (11 /9-11 /1 3)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차나 야 。

11/9 
수요 I 그리스도인은시힘을당한다(뻔 1:6'"9) 김생관목사 양재웅 오부죄자 하나님의 말씀0] 0끼리라(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이방인의 빛으로(행 13:때-52) 나7]태 목사 바기그L 배기 손선례 어둔 죄악길에서(실로암찬양대) 

금B집회 김성관목사 항의연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윤À] 영 /트롬본 이영규 

주일 I 여러분의 n맘(벌 2:5-11)쐐 목사 이태원 송두섭 〈여|배전찬앙) 

주일 II 여러분의 n맘(벌 2:5-11) 유현철 팎 0]광현 조종민 예수따라가며 외 / 임마누엘오케스트라 

11/13 주일 m 여러분의 n맘(벌 2:5-11) 김성관목사 유재진 배춘식 하늘의찬쐐 / 예루살렘오케스트라 

주일 W 여러분의 n맘(빌 2:5-11) 문생수목사 갱민권 0]세영 여1수를 나의 구주 삼고 외 ! o멘 트리오 

TzoE1 u V 여러분의 n맘(벌 2:5-11) 박지훈펙 탁정헌 0]실호 나의 영원하신 7]뼈 /클라리넷박찌(예본오케스트라) 

주일찬양 두 o}들(0} 21:28-32) 김생관 목사 김정훈 융순규 핸드벨 연주대 / 뻗 여성 중창단 ! o}멘 찬양대 

자
。
 

-
-
。

찜
 
ι
 

징
 

지
。
 

‘ 
”
。

ii 

，
。
얘

→
 

뽑
꿇

꾀뿜
웰
얘
觀
탠팽
팽챙
A
피
빼핑
이

양
닝
식
매시
행
廳
혀

뺨
짧
드
향
。
서
f
。
많
m
 

냉봐
서
 후
벼샘
탤

냉
꽤
뺨
趣

庫
따끊
뼈기
ι
 -「
계
댐
A
”태
꾀
싼

t

爾
서
 차춧
시
 
지
뾰
의
과
 

구
a

-

캄
각
없

각
돼
-
。
박
웰
빡
싸
-애
약
빡
운
m
이
째

야짧
얘띠
암
잘
靜
것
빠
識
없
최
얘

魔
 

M‘ 

m+ 

1 

1

…i
i
n
-

-
u

에
 

‘”” 
‘ 

z‘-‘ 
”
이
 

-
/

이
에
 

j 

,, 

지
。
 

鍵
魔
짧
짧
떻
짧
견
옆
뼈
짧
웠
總
靜
뺀
 

靜
교。

爛
짧
웹
 책꽤
해
검
 
g醒
짧뼈
웹편
엉
다
 

굿
‘ι
킥
회

감
따
감
과
‘
誠n4
박
애

배
파
」
솔
「안
 
워
멜
휩
않
이
ι
γ아
「
 짧젠
 
￡빼
첸행
헬없
헨
 

; 

에
새
 

낸
뺑냥%
d그할
환
 
석
셰
며
행
산
 
식
원
꿇
。
鐵도쁨
}
。올
。
-
호
원
효
밸
 

숙쐐
배
랩
 자
。래 겪
。선
 

鋼
顯
爛캡
 째짧려m總빽
 빠샘
샤
펴
썩鋼A蟲
쩍꽤싸總써뱀
이쐐
쨌鋼책騎쩨챔썩빼빽꽤
뺀
 

야
i
 

gx 

V
애
 

자
。
 

”
i 

購
팩
總
싹
빼
센
함
뿜
랬
뺀
앵
總

써總섭
켄
 
뺑쐐탱
염
 
쟁랩
써뺑
뼈에
며뼈뺀
쳐騙쐐輔쐐빼
책뺑랙總
써짜m
협맴
 

료
 교빼

∞킥
뼈
킥

總킥
마
껴

밟뇨빼
박μ바r
 앓

아
‘
 예꾀
 훨
」
 
ψ뻐
야
뺑망
뺀
젠
聊
짧
짧
합4
K얘
행
밝
 

랭
혀처껴
 「짧
닙π응
 
양뺑륨
 양
댐
뼈總
대
 
깐
 썩
식
원
욱
징
성
걷웰
。수
 觀
{
핑센받
하
원
구
 

U짧
。
關
鍵
챔
 
짧빠
뼈
뼈
 
빽縣빼潤
뺑
 생
 밸뱀
쨌뺑얘朝
썩짧
얘쁨써
원
 
첼職했빽
셜빼책샘
챔
 

「 섬 기·는 분 들 ] 

나기태 
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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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8메부 

유재진 
13교구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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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헌 
9교구 

김준민 
21교구 

박은효 
1 8.교구 

어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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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임목사 김성관 

l 부목사 

강창원 김성은 
2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유현철 
1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박근백 
고드부 

안치원 
24교구 

이광석 

장지원 
11교구 

하형욱 

(쯤 031-766-5425) 

구 분 시간 차량 

@오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lWJ 떠:50 납부교회，10:20 0땀역 경유) 

@오전 9‘%본당 앞출발펴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여배는영어1중돼， 일뱀및수 
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W부 여배는 스리랜때， 중핵i. 
몽행， 러시O뻐 킴보디O뻐 인돼I^뻐로동시통역됩니디 
SinJta"없JS 1ra없b:nsi1Er뺑， αrese，빼:IJ"Iæ훌 a잉영1 

벼-g..age iW aOJ없til a1it"e 없.\l1 0뼈‘ W뼈~ 않Væ， 
a'"d&i 벼뼈1， OTese, 싸-giJl， fUæl, 않rIXXm a'"d 
ÌlbllSiJ1iJeæJ<M뼈il a1 it"e o-e 0 ctx:k뼈영ψ앓væ 

기도원집회안내 (~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보」 단 u 

II 오전 9‘00 보」 단 u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획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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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14교구 

송진경 
대혁부 

이욕주 
18교구 

정원임 
23.교구 

l 전임연주자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선 

• 여전도.A f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8교구 6교구 2교구 

김정운 김정자 나영실 
24교구 15.교구 a교구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3교구 4교구 ”교구 
임태주 장혜구 전은회 

’7교구 19교구 7교구 
홍순애 황순란 
5교구 21교구 

교 사 송요한 

신범식 

·전임지휘자 김진협 

·사 랑 부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l.!I!T!lm!lñ[a]ι~，，'1ξF헝. 

구분 시 간 장소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l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처liJ교육관 1 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경;1:「 f I:r 1 ti-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고 τcr 1H-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갱년 l 부 (토)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